
미국 영국의 약화사고 현황

1. 미 국

○ 미국에서 매년 150만건의 예방 가능한 약화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여기에 지출

되는 의료비가 최소한 35억 달러(3조8,500억원)에 이른다고 미국의학연구원

(IOM)이 발표[Institute of Medicine of the National Academies, Preventing

Medication Errors, National Academies Press, 2007]

□ 미국과 한국의 약화사고 비교

인구(2009년) 약화사고 발생건수 인구당 발생건수 비    고

미국 307,199,900명 1,500,000건 205명당 1건 한국대비 9배 높음

○ 2006년 투약오류로 인한 약화사고 사망자는 7천명이며, 외래 환자 131명당 1명,

입원 환자 854명당 1명이 사망[IOM report, To Err Is Human: Building a safer

Health System]

2. 영 국

○ 영국 의약품 및 건강상품 규제국(medicines and healthcare products regulatory

authority·mhra)은 2004년에서 2006년까지 3년간 영국에서 의약품 부작용으로 

3,000여명이 사망했다고 밝힘

○ 연도별 사망자 수는 2004년 861명, 2005년 1000명 이상, 2006년 964명으로서 일

반의약품 중에는 아스피린, 이부프로펜 등 진통제 복용으로 인한 위출혈이 많음.

2004년 2005년 2006년

사망자수 861명 1000명 이상 964명

* 자료 : BBC 2007.12.27 보도(http://news.bbc.co.uk/go/pr/fr/-/2/hi/health/7161196.stm)



3. 국가별 약화사고 사망자수 비표

인구(2009년) 약화사고사망자수 인구당 발생건수 비   고

미국 307,199,900명 7,000건 43,886명당 1건 한국대비 5.3배

영국 61,772,770명 1,000건 61,773명당 1건 한국대비 3.7배



타이레놀 및 아스피린 약화사고

1. 타이레놀

○ 미국 FDA 조사에 따르면, 미국에서는 매년 56,000명 이상이 아세트아미노펜의 

간 독성으로 인하여 응급실을 찾으며, 이중 2,600명이 입원을 하고 450명이 사망

한다고 밝힘.

☞ 지난 1월 13일 미국 FDA는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전문의약품에 1회 투여 단위당 



최대용량을 325mg으로 제한하고, 심각한 간손상 및 알레르기 반응(호흡곤란, 가

려움, 발진)의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제품 설명서에 표시하도록 조치함. 아울러 

이러한 조치는 아세트아미노펜으로 인한 간손상 위험 등이 아세트아미노펜의 비

의도적 과용(Overdose)과 상관이 있어, 환자가 실수로 과용할 위험을 방지하기 

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함.

2. 아스피린

○ 영국에서는 아스피린과 같은 진통제로 인하여 매년 4,000명이 사망에 이른다고 

경고

○ 약 2,500명의 관절염 환자가 NSAIDs(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)와 같은 일반 

진통제로 인하여 위장 출혈로 사망

○ 또한, 12,000명 정도는 위장 출혈로 인하여 응급 처치로 목숨을 건지는 것으로 

나타났으나 Dr.Whittington은 파악되지 않은 환자 수를 포함하면 실제 사례는 

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측




